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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이 책은 엘람 왕국 성립부터 사산조 페르시아 멸망까지를 다룬 연대기이다. 기원

전 4,000년 경 이란 남부 후제스탄 지역에 등장한 엘람 왕국은 정치적으로 연방제 성

격을 띠고 팽창하였다. 기원전 4,000~3,000년경 아리아족이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남쪽과 서쪽으로 이동하였다. 서쪽은 유럽 아리아족, 남쪽은 이란과 인도 아리아족의 

선조가 되었다. 아리아족 중 가장 큰 종족이 바로 메데족이고, 이들이 메디아 왕국을 

건립하였다. 

메디아 왕국을 멸망시킨 아케메니드 페르시아는 키루스 2세 때 리디아, 바빌로니

아를 장악하였다. 이집트를 정복한 캄비세스 2세의 뒤를 이은 다리우스는 각종 반란

을 진압하고 확장정책을 지속하여 인도까지 영토를 확장하였고, 서쪽으로 그리스를 

침공하였다. 페르시아군은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군에게 격퇴 당했다. 재침공 계획

은 이듬해 다리우스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에게로 이어졌다. 크세르

크세스는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했고, 이후 무능한 왕들의 치세가 이어졌다. 알렉산

드로스는 페르시아 원정을 통해 아케메니드 왕조를 멸망시켰다. 이란 북동부에 거주

하던 파르티아족이 남하하여 파르티아 왕국을 건설하였다. 파르티아의 지방영주 출

신인 아르다시르가 파르티아를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가 사산조 페르시아이다. 로마 

황제를 굴복시킨 샤푸르 1세, 가장 긴 치세 기간을 가진 샤푸르 2세, 비잔틴과 평화협

정으로 국가를 안정시킨 호스로우 1세 등이 사산조의 번영을 이끌었다. 이후 허약한 

국왕들의 치세가 이어졌고, 이슬람이 흥기하면서 사산조는 멸망하였다. 연대순으로 

시대별 특징을 파악하기 용이한 책이다.




